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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Bioinformatics 등의 발전과 더불

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 등 다양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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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을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Value chain에 많은 변

화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신약

개발, 진단, 환자 데이터 관리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

되고 신약개발 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1]. 

제약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고수익 산업으로 R&D에 소

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글로벌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통상적으로 신약 후보물질 10,000여 개 중 9개 

물질 정도만이 임상 시험을 거치고 최종 1개만 판매 허가를 

받아 시판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약개발 할 경우 개발 

기간이 14~16년 걸리고 비용도 2~3조원 가량 소요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투자 대비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

어 이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2]. 최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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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랜 기간과 막대한 비용에도 성공 확률이 낮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신약연구에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에는 관망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사용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및 수용을 견인하는 지각된 가치와 변화에 대한 저항, 수용의도 관계를 

검증할 가치기반수용모형과 혁신저항모형 결합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사용의도의 연구모형은 지각된 편익으로 유용성, 

지식풍부성을, 지각된 희생으로 복잡성, 알고리즘 불투명성을 채택하였고 지각된 가치, 혁신저항의 매개변수로 구성되었다. 실증 결과, 유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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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약 연구 기간과 비용을 단축하

는 전략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약 한 개 개발을 위해 1만

개 이상의 후보 물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 단시간 내 100만 건 이상의 논문 

탐색과 1010개의 화합물 탐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 10년 

걸리는 신약개발 기간을 3~4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약 1조 

2,000억원의 소요 비용도 6,000억원까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

세계 주요국들과 제약사들은 이미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을 미래 핵심 전략분야로 선정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인

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탐색에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

다. 2020년 4월 기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사노피 등 

43개의 제약사들이 인공지능 신약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3], 미국의 ATOM, 유럽의 MELLODDY, 일본의 LINC 등 

정부-민간 협동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Google, AWS, Microsoft 등 Global IT 기

업들도 신약개발 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잘 알려

진 바와 같이 Janssen과 BenevolentAI의 인공지능 기반 공

동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이 임상2상 시험 중이라

고 보고되었다. 2020년 2월 미국 바이오기업 Sunovion은 

영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Exscientia와의 협업을 통해 평균 

4.5년이 걸리는 물질후보 개발을 인공지능으로 단 1년에 끝

내고 임상1상 시험에 진입한다고 보고했다[2].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6년 7.5억 달러에서 2024년 100

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2], 인공지능 신약개발 시장

도 연평균 40% 성장으로 2024년에는 시장 규모가 4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4].

인공지능 신약개발이 신약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빠

르게 확산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도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공

동 연구(R&D)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을 추천하면 

제약사가 다양한 실험과 신약개발 노하우를 통해 후보 물질

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최적화해 나가는 방식을 취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의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의 시스

템 도입 사례는 많지 않다. 대외적으로 2018년 SK바이오팜

의 AI기반 약물 설계 플랫폼 구축 사례와 JW중외제약의 AI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보유 사례만 확인될 뿐이고, 아직 많은 

제약사들은 신약연구에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을 관망하는 상

황이다[1].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우

세하고 제약사와의 공동 연구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국내 제약업계는 적극적으로 자사의 신약 연구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접목하기 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을 검증하는 차원

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가 주로 추진하는 인

공지능 전문기업과의 공동연구는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해

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제약사의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약개발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플

랫폼의 가치 결정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신약 연구에 도입하면서 마주하는 저항요인들이 플

랫폼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가치기반수용모형과 혁신저항모형을 이용하

여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할 경우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과 

플랫폼 도입에 따른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

고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가 있

는 지 분석하여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제약·바

이오 업계 및 플랫폼 제공 기업에 중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

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신약 연구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의 특성

인공지능 플랫폼이란 자연어 처리와 영상 식별,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를 개발하기 위한 도구를 의미한다[5,6]. 

인공지능 플랫폼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플랫폼의 특징을 

갖는다. 본질적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학습, 추론, 이해

력 등과 같은 고차원적 정보 처리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

터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발한다. 데이터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기능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 인프라

로 구축한다.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환경 위에 지능화 서비스

를 구현하는데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공하고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 최적화하는 맞춤형 시스템이

다. 따라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특성에

도 빅데이터가 공통으로 제공하는 대용량성, 다양성, 실시간

성, 정확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백창화 등(2019)은 인공지능 

서비스의 주요 품질 특성으로 개인맞춤화, 전문성, 다양성, 편

의성, 시공간성, 실시간성, 신뢰성을 제시하였다[7].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은 신약개발 관련 생명과학 및 

의학, 화학, 약학 등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빅데이터

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신약연구 주기에 맞

게 요구되는 결과물을 빠르게 탐색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도구이다[2].

신약개발은 기술 집약도가 높은 생명과학 기반 영역으로 

약학, 의화학, 생물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융

합하여야 한다. 각 질환과 약효군별로 다른 전문성을 요구하

기 때문에 제약산업 구조적으로도 세분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8].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은 신약개발 전 주기의 다

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화된 영역별로 지능화 분석이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인공지능은 기술적 진화가 빠르게 진

행되면서 초기 학습데이터 부족 및 한정된 데이터 형식 등으

로 기술적 적용이 어려웠던 부분도 전이 학습 등의 새로운 알

고리즘의 등장, 3차원 및 그래프 구조 적용, 비구조화 데이터 

구조화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해결해나가면서 신약 연구 전

문가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개발을 가속화시켜 

초기 약물 후보군 발견에 필요한 시행착오와 비효율성을 줄

여주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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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공지능은 극복해야 하는 한계점도 있는데 딥러

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플랫폼은 인간보다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알고리즘의 추론 과

정은 ‘black box’로 알려져 결과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의 로직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알고리즘 불투명성이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9,10]. 특히, 보건의료, 신약연구

와 같은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서는 과정의 투명성(process 

transparency)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모

델의 의사결정 요인과 작동원리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설

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에 

점차 집중하고 있다.

2.2 가치 기반 수용 모형

가치는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11]. 다수의 이용자 행동 

분석 연구들은 신기술이나 제품·서비스가 이용자들에게 이익

이나 혜택, 편익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만 강조하는 문제점이 

있었다[12]. Bolton과 Drew(1991)는 이익과 가치 인식에는 

긍정적인 관계가 있고, 희생은 가치 인식에 부정적임을 밝혔

고[13], Zeithaml(1988)은 지각된 가치를 제품 사용 및 채택

과 관련해서 ‘주는 것’과 ‘받는 것’ 간 상충 관계에 대한 소비

자의 인지적 평가로 정의하였다[14].

이러한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Kim et al.(2007)이 제안

한 가치기반수용모형(Value based Adoption Model: VAM)

은 기술수용이론(Technology Acceptance Theory)에 가

치의 관점을 더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서비스를 사용하

면서 인지할 수 있는 편익 뿐만 아니라, 수용 및 사용 과정에

서 감수해야 할 노력과 희생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분석 모

델이라고 할 수 있다[15]. 즉, 기술 수용을 사용자의 가치 극

대화에 중심을 둔 VAM에 의하면, 신기술의 지각된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신기술을 익히고 사용하기까지 감수해야 할 희생(금전적 비

용, 기회비용 상실, 시간, 노력, 기술적 어려움, 심리적 부담, 

개인적인 위험 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12].

VAM에 기반한 혁신 기술의 지각된 가치의 영향 요인 관련 

선행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장용용(2016)의 인공지능 디스플

레이 스피커의 지각된 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편익은 

유용성과 정보품질, 즐거움으로, 지각된 희생은 지각된 비용

과 프라이버시 위험으로 구성하였다[16]. 김상현 등(2018)의 

지능형 개인비서의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지능형 개인

비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각된 편익으로 유용성, 콘텐츠 풍

부성, 유희성, 보안성, 기술성, 비용이점을 제안하였다[17]. 

김아름 등(2021)의 로보어드바이저의 지각된 가치와 사용의

도에 관한 연구에서 지각된 편익은 객관성, 수익성, 다양성, 

편의성, 전문성으로 지각된 희생은 기술의 복잡성, 지각된 비

용, 개인보안위험으로 구성하였다[18]. 

2.3 혁신 저항 모형

Ram(1987)은 기술수용모형, 혁신확산이론, 기대일치이론 

등 혁신 제품 및 서비스의 수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혁신 

기술의 채택 과정에서 혁신을 거부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혁신의 수용은 소비자들

에게 변화를 가져오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혁신을 수용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혁신저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19].

Ram(1987)은 혁신저항을 사용자가 수용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연스런 태도로 변화를 거부하거나 이전 상태를 유지

하려는 행동이라고 언급하였다[20,21]. 즉, 혁신저항은 수용

이나 확산의 반대개념이 아니고 저항이 극복될 때 비로소 수

용이 일어난다고 하였다[19]. 사용자는 혁신적인 제품·서비

스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19]. 먼저 혁신 

제품·서비스의 선택을 위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혁신 제

품·서비스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업무의 변화가 생기거나 

기존 제품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품·서비스 

사용을 위한 학습이 요구되기도 한다.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

비스를 수용하기 위한 이러한 많은 변화들이 모두 혁신에 대

한 저항이라 할 수 있다[19]. 혁신적인 기술임에도 사용자들

의 저항이 높으면 채택 시기가 늦어지거나 확산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멸된다[19, 22]. 그래서 혁신을 거부하는 부정적

인 태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23-26]. 

Ram(1987)의 혁신저항모형(Innovation Resistance Model 

: IRM)은 혁신확산이론에서 제시한 혁신의 확산속도를 결정하

는 요인들과 Sheth(1981)의 혁신저항 개념에 기초하여 혁신

특성(innovation characteristics), 소비자특성(consumer 

characteristics), 확산매커니즘(Prepagation Mechanisms) 

3요인으로 구성된다. 혁신특성은 혁신을 인지할 수 있는 제품

의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비자 종속적 속성인 상대

적 이점, 적합성, 인지된 위험, 복잡성 등과 소비자 독립적 속

성인 시험가능성, 분할 가능성, 의사소통 가능성, 혁신 형태 등

으로 구성된다[22]. 소비자 특성은 심리적 변수로 동기, 인지, 

신념, 태도 등이 있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수로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을 제시하였다[22]. 마지막으로 확산 매커니즘은 촉진 

조건의 유형, 확산채널의 다양성 등으로 구성된다[22].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수의 실증적 연구를 통

해 검증되었다. 서문식 등(2009)은 디지털 컨버전스 제품의 

구매회피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된 복잡성, 인지된 적합성, 불

확실성, 비용의 비합리성 등의 혁신저항 영향요인을 제시하

였다[27]. 유인목(2011)은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상대적 이

점, 다양성, 적합성은 혁신저항보다 혁신수용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반대로 복잡성, 위험성, 복귀성은 혁신저항에 영향력

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28]. 배재권(2018)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상대적 이점, 복잡성, 시험가능성, 적합성, 지각된 위험을 제

시하였다[29]. 권동한 등(2020)은 로보어드바이저 수용 및 

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특성으로 투명

성, 맞춤화, 사회적 실재감, 사용자 조절을 사용자 속성으로 

사용자 혁신성, 사용자 지식수준을 제시하였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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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선행연구 분석

인공지능 플랫폼 특성 및 한계점, 제약산업 특성 분석, 가

치기반수용모형, 혁신저항이론 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

한 결과 Fig. 1과 같이 연구 변수가 도출되었다.

첫째, 인공지능 서비스 특성 및 제약산업의 특성, 정부의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등 관련 문헌에 대한 통합적인 

고찰을 토대로 인공지능 기술이 신약 연구에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성으로 유용성과 지식풍부성, 인공지능 알고리즘

의 불투명성을 도출하였다. 지식풍부성은 전문성 있는 정보

의 정확성, 최신성, 다양성 등과 관련된 정보품질 요인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 콘텐츠 제공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새

롭게 파악되는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인공지능 플랫폼의 전문성

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식별되었다.

둘째, 가치기반수용모형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플랫폼의 편익적 요인으로 정보품질에 관련된 유용성과 지식

풍부성을 도출하였고, 희생적 요인으로 활용 편의성을 저해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복잡성을 채택하였다.

셋째, 혁신저항 선행 연구로부터 제품의 혁신적 가치를 인

지할 수 있는 혁신특성에서 편익 및 희생적 관점을 고려하여 

상대적 이점, 복잡성을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도

출하였다. 유용성이 상대적 이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유

용성으로 최종 변수를 선정하였다[19].

넷째, 혁신저항 완화 요인으로 혁신특성 중 시험가능성은 

사용자가 인공지능 플랫폼의 전문성을 시험하고 확인할 수 있

는 기회를 많이 접하게 되면 혁신저항이 낮아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은 고형석(2019)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결과에서 도출되었다. 고형석

(2019)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조직적인 지

원 조건이 좋다면 기업 내 신기술 도입 의도가 높아진다고 하

였다[60].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0년 인공지능(AI)에 대

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에 회의적인 이유를 ‘기업 수요에 맞는 AI 기술 및 솔루션 

부족’, ‘AI에 대한 신뢰성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응답

하였다[31]. 따라서 인공지능 플랫폼 외적인 요인으로 기업 

내·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 구축이 혁신 기술 

도입에 따른 저항감을 낮출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

능 기술지원환경을 혁신 저항 완화 요인으로 채택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치기반수용모형과 혁신저항이론의 선행연구

를 통하여 지각된 가치, 혁신저항의 매개변수와 인공지능 플

랫폼 수용의도의 종속변수가 도출되었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모형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이용자가 지각하

는 가치와 저항, 수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이해를 위

해 Fig. 2와 같이 가치기반수용모형 및 혁신저항모형의 결합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가치 지각의 구조적 관계 분석을 위해 

지각된 편익 요인으로 유용성과 지식풍부성, 지각된 희생 요인

으로 복잡성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지각된 가치와 혁신저

항을 매개변수로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치 기반의 편익 및 희생적 요인과 

함께 혁신저항 완화 요인인 시험가능성과 인공지능 기술지원

환경이 혁신저항을 매개변수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수

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설계하였다.

3.2 가설 설정

1) 지각된 편익 (Perceived Benefits)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혜택에 관한 변수로 유용성, 지식

풍부성을 제안하였다.

유용성은 특정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자신의 업

무 성과를 달성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된

다[32,33]. 유용성은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가 효용, 편의

Fig. 1. Derivation of Research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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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디자인, 가격 등에서 기존 제품보다 상대적 비교를 통해 

오는 편익을 인식하는 ‘상대적 이점(Relative Advantage)’

을 포함한 개념이다[19]. 인공지능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가 사용자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유용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높은 만족과 높은 가치로 연결될 수 있으며 행동의도에도 영

향을 미쳐 더 빠르게 인공지능 플랫폼을 더 빠르게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34,35]. VAM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도 유

용성은 지각된 편익과 관련된 주요 변수로 제안되어 지각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36, 

37,38]. 또한, 김도경과 김상철(2011)의 위치기반 SNS 어플

리케이션 수용 저항 연구에서는 혁신 제품을 채택할 경우 사

용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유용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태도나 사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혁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인 저항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증분

석 결과 지각된 유용성이 높게 인식될수록 사용자의 저항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39].

지식풍부성은 인공지능 플랫폼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다

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

다[40,41]. 인공지능 플랫폼은 방대하고 다양한 지식 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목적

에 따라 적합한 작업을 수행한다[7]. 정보 품질이 정보시스템 

만족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인공지능 플랫

폼에서 양질의 지식 정보와 콘텐츠는 정보품질과 비교될 수 

있다. 지식 풍부성은 정보의 정확성, 최신성, 다양성 등과 관

련된 품질 요인으로 수용태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7,41-43]. Kim et al.(2017)와 Lin 

et al.(2012) 연구에서도 풍부성은 혜택의 주요 변수 중 하나

로 제시하였으며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혁신 제품은 콘텐츠의 양과 품질, 다양성이 주요

한 변인으로 작용된다. 정보와 콘텐츠의 양이 많을수록 심리

적 저항감은 낮아지고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심리적으

로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저항감은 감소한다[44]. 

따라서 신약 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에 미치는 영

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a: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b: 유용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a: 지식풍부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b: 지식풍부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희생 (Perceived Sacrifices)

지각된 희생이란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

하여 희생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사용자들의 만족이나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희생으

로 복잡성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을 제안하였다.

복잡성은 사용자가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데 요구되는 정신

적, 신체적 노력의 정도로 정의한다[15]. Rogers(2003)는 이

러한 복잡성을 ‘혁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상대적으로 어

렵다고 지각되는 정도’로 정의했다[46]. 기술의 복잡성이 해

당 기술,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지각된 가치, 지속적 사용 의

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수의 선행 연구

들을 통해 입증되었다[47,48]. Schiffman과 Kanuk는 사용

자가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복잡성을 낮게 인식하

면 제품에 대한 이해가 높고, 복잡성을 높게 인식하면 신제품 

이용의 어려움과 함께 혁신저항이 커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45]. 배재권(2018)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의 복잡성이 

혁신저항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29].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알고리즘의 연산 과정에 

대한 가시성이 부족하고, 결과가 어떻게 연산되었는지 내부 

동작을 검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정의할 수 있다[49]. 딥러닝

(Deep Learning) 알고리즘의 경우 알고리즘이 제시하는 결

과가 어떤 추론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black box” 성격의 불투명성(Opacity)이 있다[50]. 이는 인

공지능 성능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힘들게 

한다[51]. 또한, 딥러닝 알고리즘은 과적합(overfitting, 알고

리즘이 학습데이터 내에서는 정확하나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Fig. 2.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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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

고, 의학/의료 관련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보통 

편의적으로 환자-대조군 방식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아 스

펙트럼에 의한 바이어스(spectrum bias)에 취약하다[52]. 

과적합(overfitting)과 스펙트럼에 의한 바이어스(spectrum 

bias)는 모두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와 일반화 가능성

을 크게 과장할 수 있어 지각된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52]. Rühr(2020)의 로보어드바이저 연구에서는 투명성이 

사용자의 시스템 이해도를 증가시켜 수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밝혀졌고[53], Al-Jabri과 Roztocki 

(2015) 연구에서도 ERP 사용자들이 투명성이 시스템 이해도

를 높이고, 효용성을 더 잘 느끼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54]. 따라서, 인공지능 플랫폼의 불투명성

이 높아 제공되는 결과물이 어떤 정보와 근거를 이뤄졌고 설

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 채택에 대한 변화

의 저항성을 높일 것이므로 다음의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3a:복잡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b:복잡성은 혁신저항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a: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지각된 가치에 부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b: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혁신저항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저항완화요인 (Resistance Mitigation)

시험 가능성은 기술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제

한된 범위 내에서 기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정도이다[55, 

56]. 인공지능 플랫폼의 결과물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용도 

활용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혁신 기술을 더 빨

리 채택될 가능성이 높고 가치에 대해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기술 혁신을 빠르게 채택하는 사람들은 후기 채택자들 보다 

혁신의 시험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46]. Ram 

(1987)은 혁신확산 및 수용과정에서 시험가능성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은 감소한다고 하였고[19], 윤승욱(2016)의 소셜TV

의 지속사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험가능성이 높을수록 

혁신저항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57]. 박종구(2011)도 

뉴미디어 채택으로 야기되는 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정서적, 

인지적 혁신저항에 시험가능성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58].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은 신약 연구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채택할 경우 IT환경을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원체계

를 말한다. 신기술 채택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관련 선

행 연구에서는 조직 내부 자원 관리 및 외부의 전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지원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

며, 기업 내 지식관리 체계를 잘 갖춰 조직 구성원들이 수준 

높은 정보시스템 지식을 보유하여 기능별, 업무별로 활용해

야 한다고 하였다[59]. 고형석(2019)의 연구에서도 신기술을 

사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조직적인 지원과, 그 지원 조건이 좋다면 기술을 도입하려는 

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60]. 또한, 신약 연구 전반에 걸쳐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이루려면 조직 구성원들이 인

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61]. 

이런 교육훈련은 구성원들이 인공지능 플랫폼 채택에 따른 

변화에 대해 저항감을 낮춰 쉽게 받아들이게 하고, 변화에 쉽

게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62-64].

시험가능성과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이 저항을 완화시켜 

인공지능 플랫폼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H5: 시험가능성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은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지각된 가치와 혁신저항

지각된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획득 및 사용으로 사용

자가 얻는 ‘혜택’ 과 지불하는 ‘비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서의 신념이라고 정의한다[14]. Blackwell et al.(2001) 연

구에서는 지각된 가치를 편익과 희생 간 상쇄(trade-off)의 

결과라고 주장하였다[65].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은 제품 및 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인지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 태도와 행

동을 결정하게 된다[66]. Kuo et al.(2009)는 지각된 가치가 

제품 및 서비스의 평가와 행동 의도 사이에서 중요한 매개 역

할을 한다고 제시하였다[67]. 기존 연구들이 지각된 가치가 

행동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해왔기 때문에[15, 

43,68]. 인공지능 플랫폼의 가치를 이미 높게 지각하고 있다

면 인간의 위험 회피 성향에 의한 인지 오류나 기존 연구 방

식에 대한 심리적 애착으로 갖는 심리적 저항이 약화될 것으

로 판단된다[69].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의 지각된 가치를 높게 평

가하는 사용자는 실제 저항과 수용의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

다고 보고 다음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7a: 지각된 가치는 혁신저항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7b: 지각된 가치는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혁신 저항은 새로운 기술과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거부

감의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19,22]. Zaltman과 Wallendorf 

(1983)는 혁신저항은 신기술의 채택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

화에 대한 자연스런 태도로 수용과 확산으로 연결되는 과정

변수라고 주장하였고[70], Rogers(2003)도 혁신저항을 극복

한 후 신기술에 대한 수용과 확산이 일어나며 혁신저항은 반

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46]. Ram(1987)과 

Rogers(2003)는 사용자가 혁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거

부감이 강하다면 혁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약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호와 신용섭(2002)의 인터넷 서비스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사용자의 혁신저항이 낮을수록 수용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다[71]. 이한신(2019)은 음성인식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 감소가 지각된 유용성

과 용이성을 증가시켜 수용의도를 높이는 결정 요인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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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72].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혁신저항이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H8: 혁신저항은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에 부(-)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3.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 인식을 위한 편익적 요인과 희생적 

요인, 혁신의 변화에 대한 저항 완화 요인에 기반하여 신약 

연구 분야의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신

약 연구와 관련된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병원, 대학, 연구기

관 등에 근무하면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하기 위해 업무

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수강한 적이 있는 연구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본추출방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인공지능 플랫폼에 전혀 관심이 없거

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설문에 앞서 인공지능 신약개

발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요인별로 구조화된 서베

이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하여 375부를 회수하

였고,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330부의 유효 표본 데이터

를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설의 검증

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6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

석과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변수들 간의 구조적 관

계 분석을 위해 AMOS 26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델로 분석하였고 측정항목과 모형 적합도 및 타당성 평가

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Variable Operational definition Measures Sources

Usefulness
(PU)

Degree of improved 
performance of the user

PU1 Using AI platform enhances my task effectiveness.

[15, 17, 
60]

PU2
Using AI platform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decision making in the 
new drug discovery stage.

PU3 Using AI platform improves my task performance.

Knowledge 
Richness

(RCH)

Degree to believes that AI 
platform will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content that users need

RCH1 The AI platform will provide you with the content you need.

[40, 41]RCH2 The AI platform will provide a variety of necessary information.

RCH2 The AI platform will provide a variety of information that was previously unknown.

Complexity
(CMP)

Degree of difficulty in 
using the relevant service 

process

CMP1 Learning to operate the AI platform would be easy for me. [56, 60, 
73, 74, 

77]
CMP2 It is easy to use the AI platform.

CMP3 It would be easy for me to become skillful at using the AI platform.

Algorithmic 
Opacity

(OPC)

Degree of lack of visibility 
and logical explanation of 

the reasoning process of 
the AI platform

OPC1
The criteria and evaluation of the algorithms used in the AI platform are 
made public so that people can understand them.

[75, 76]OPC2
Algorithms in AI platforms can explain to people the logical reason and 

rationale for the result.

OPC3
AI platform can tell you for what purpose and how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privacy) is used.

Trialability
(TRI)

Degree to which an 
innovation may be 

experimented with before 

adoption

TRI1 I was permitted to use the AI platform on a trial basis for only a short time.

[78, 79, 
80]

TRI2 Before deciding whether to use the AI platform, I was able to properly try it out.

TRI3
A proper on-the-job tryout of the various uses of the AI Drug discovery was 
possible.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INF)

Level of internal and 

external professionals' 
technical supporting 

infrastructure

INF1 I can use an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environment inside or outside.

[60, 73]INF2 I can take and learn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INF3 I can get help from an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Perceived 
Value

(VAL)

Overall evaluation of the 
user regarding the 

benefits and sacrifices 
using AI platform

VAL1 Compared to the fee I need to pay, the use of AI platform offers value for money.

[60, 73, 

74, 77]
VAL2

Compared to the effort I need to put in, the use of AI platform is beneficial 

to me.

VAL3 Using the AI platform will improve non-financial performance.

Innovation 

Resistance
(RES)

Degree of disapproval or 

dissatisfaction with the AI 
platform 

RES1 I have a repulsion of using AI platforms.

[72, 73]
RES2 I do not feel the need to use an AI platform.

RES3
I use an AI platform and do not want to adapt to the new ways that 
accompany it.

Adoption 

Intention
(ADP)

A desire to adopt AI 

platform

ADP1 I intend to use the AI platform in the future.

[60, 73]ADP2 I plan to adopt the AI platform in the future.

ADP3 I am willing to continue to use the AI platform.

Table 1. Operationalization of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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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증 분석

4.1 표본 자료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표본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

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주

요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설문 응답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 

142명(43.0%), 여성 188명(57.0%)로 여성 응답자가 더 많

았다. 연령은 30대가 154명(46.7%)로 가장 많고 두 번째로 

40대 81명(24.5%), 20대 77명(23.3%)이 비슷한 비율을 차

지했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에 대한 사용경험은 무경

험 199명 (60.3%)으로 관심은 있지만 사용 경험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소속기관은 제약사 188명(57.0%)으

로 가장 많고 병원 및 부속연구기관 77명(23.3%), 정부 출연 

및 민간 연구기관 34명(10.3%), 대학 및 부속연구기관 21명

(6.4%), 기타 10명(3.0%)으로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4.2 측정항목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연구 모형에서 제시된 연구변수의 척도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변수의 신뢰성 확인

을 위해 내적 일관성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로 

검증하였다. Cronbach’s alpha 값이 0.7 이상인 경우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하는데[81], 모든 연구변수의 Cronbach’s 

alpha 값이 0.8 이상으로 나타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과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값이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하며,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 CR)가 0.7 

이상의 경우 내적일관성 및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82, 83]. Table 3과 같이 모든 측정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0.6 이상이고, AVE 값이 0.5 이상이며, 합성신뢰도(CR)도 0.7 

이상으로 신뢰성과 집중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평균분산추출(AVE)값을 이용하여 연구변수의 판

별 타당성을 측정하였다[84]. 판별타당성은 연구변수의 평균분

산추출(AVE) 값이 요인적재량보다 커야 하고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계수보다 커야 한다[82, 83]. Table 4와 같이 모든 연구변

수들의 AVE 값이 0.7보다 크고, 나머지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AVE 값보다 작아 판별 타당성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4.3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연구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여러 지표를 적용하여 검토

하였다. 전반적인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기본 측정 지표는 

카이자승(χ2) 통계량으로 χ2의 유의확률(p-value)이 0.05이

상이면 연구모형이 적합하다 평가하는데 연구모형의 χ2이 

658.4, p값은 0.000으로 나타나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다. 하지만 카이자승(χ2) 통계량은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

해서 기각 확률이 높아지므로 χ2/df 비율이 적합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를 토대로 판단하였다[84]. 카이자승(χ2) 

통계량 이외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연구모형 적합도 판

단 통계치는 RMSEA, GFI, AGFI, NFI, NNFI(TLI), CFI값 

등이며 GFI, NFI, AGFI, NNFI(TLI), CFI가 0.8 이상이면서 

RMSEA < 0.1 이하이면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며 허용가능하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 Freq. Percent

Gender
Male 142 43.0

Female 188 57.0

Age

20~29 77 23.3

30~39 154 46.7

40~49 81 24.5

50~59 18 5.5

Previous 
Experience

Experienced 131 39.7

Not yet 199 60.3

Organi-
zation

Pharmaceutical Company 188 57.0

Hospital & Affiliated institute 77 23.3

Univ. & Affiliated institute 21 6.4

Research Institute 34 10.3

Others 10 3.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ample Data

Variable Items
Factor
loading

Cronbach's α AVE CR

PU

PU1 0.862

0.873 0.691 0.870PU2 0.769

PU3 0.727

RCH

RCH1 0.853

0.900 0.752 0.901RCH2 0.876

RCH2 0.880

CMP

CMP1 0.890

0.960 0.891 0.961CMP2 0.872

CMP3 0.867

OPC

OPC1 0.950

0.978 0.937 0.978OPC2 0.927

OPC3 0.944

TRI

TRI1 0.892

0.889 0.729 0.889TRI2 0.871

TRI3 0.893

INF

INF1 0.832

0.890 0.729 0.890INF2 0.821

INF3 0.835

VAL

VAL1 0.802

0.885 0.724 0.887VAL2 0.806

VAL3 0.701

RES

RES1 0.853

0.923 0.804 0.925RES2 0.800

RES3 0.820

ADP

ADP1 0.830

0.902 0.770 0.909ADP2 0.833

ADP3 0.756

Table 3. Evaluated Result of Measurement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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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하였다[86]. 본 연구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2/df 

2.224 (2.0~3.0 충족), RMSEA 0.061, GFI 0.873, AGFI 

0.838, NFI 0.921, TLI 0.946, CFI 0.955으로 나타나 모든 

지표가 권고 기준을 충족하여 연구 모형은 적합하다고 판단

되며 연구모형의 경로별 인과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4.4 연구가설 검정 및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AMOS 26을 활

용하여 경로분석 실시하였으며 가설의 채택 여부는 C.R.(t값)

이 ±1.96 이상, 유의수준 0.05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

다.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고, 가설검정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으로부터 얻는 지각된 편

익인 유용성과 지식풍부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a, H2a 모두가 채택되

었다. 또한, 지각된 희생인 복잡성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

투명성도 지각된 가치에 부(-)의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어 가설 H3a, H4a도 모두가 채택되었다. 지각된 가치

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유용성(β=0.394, p<0.001)이

며 다음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β=-0.220, 

p<0.001)으로 이는 신약 연구에 있어서 인공지능 활용의 편

익적 측면(유용성)이 희생적 측면보다 가치 인식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만 안전성을 중시하는 생명과학 연구의 특성이 

반영되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추론 인과성에 대한 설명가능

성이 함께 평가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도입에 따른 혁신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각된 편익 측면의 유용성과 지식풍

부성은 혁신 저항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b, H2b 모두가 채택되었다. 반면, 지각된 희

생 요인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혁신저항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가설 H4b 채택), 복잡성은 혁

신저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H3b 기각). 

셋째, 혁신저항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시험가능성과 인공

지능 기술지원환경은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쳐 

가설 H5, H6은 모두 채택되었다. 혁신저항에 가장 큰 영향

PU RCH CMP OPC TRI INF VAL RES ADP

PU 0.691 　 　 　 　 　 　 　 　

RCH 0.138 0.752 　 　 　 　 　 　 　

CMP 0.375 0.056 0.891 　 　 　 　 　 　

OPC 0.089 0.023 0.094 0.937 　 　 　 　 　

TRI 0.094 0.034 0.084 0.002 0.729 　 　 　 　

INF 0.232 0.116 0.205 0.056 0.037 0.729 　 　 　

VAL 0.386 0.141 0.275 0.171 0.024 0.370 0.724 　 　

RES 0.310 0.162 0.215 0.133 0.109 0.242 0.315 0.804 　

ADP 0.191 0.283 0.176 0.140 0.074 0.253 0.238 0.230 0.770

Table 4. Evaluated Result of Discriminant Validity

Hypothesis Paths
Standardized 
Coefficient(β) 

S.E. C.R. p-value Supported

H1a PU → VAL 0.394 0.073 5.708 *** Yes

H1b PU → RES -0.191 0.078 -2.500 0.012 Yes

H2a RCH → VAL 0.174 0.054 3.419 *** Yes

H2b RCH → RES -0.157 0.054 -2.968 0.003 Yes

H3a CMP → VAL -0.183 0.045 -3.038 0.002 Yes

H3b CMP → RES 0.063 0.045 1.013 0.311 No

H4a OPC → VAL -0.220 0.032 -4.644 *** Yes

H4b OPC → RES 0.159 0.032 3.232 0.001 Yes

H5 TRI → RES -0.165 0.049 -3.329 *** Yes

H6 INF → RES -0.159 0.053 -2.759 0.006 Yes

H7a VAL → RES -0.159 0.068 -2.270 0.023 Yes

H7b VAL → ADP 0.335 0.055 5.310 *** Yes

H8 RES → ADP -0.310 0.056 -5.015 *** Yes

 ***p<0.001

Table 5. Result of Path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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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 요인은 유용성(β=-0.191, p<0.05)이며 다음으로 시험

가능성(β=-0.165, p<0.001)으로 사전에 인공지능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사용해보고 다양한 용도로 점검해볼 수 있는 기

회를 갖게 된다면 인공지능 기술의 유용성이 충분히 지각되

어 신약 연구 업무 변화에 따른 저항도 완화되는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넷째, 지각된 가치는 혁신저항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

쳐 가설 H7a는 채택되었고, 수용의도에 대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설 H7b 채택). 혁신저항도 

수용의도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8 채택) 지각된 가치와 혁신저항이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에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으로 지각된 가치와 혁신저항이 인공지능 플랫폼의 

지각된 편익, 희생 요인, 혁신저항 완화요인과 수용의도 사이

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Bootstrap)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표본수는 

2,000으로 하였고 신뢰수준 9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

을 포함하지 않아야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과 같이 부트스트랩 검정 결과, 유용성, 지식풍부성, 복잡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시험가능성, 인공지능 기술

지원환경 요인과 수용의도 간에 지각된 가치와 혁신저항이 

모든 경로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지각된 가치

와 혁신저항은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신약 연구에 인공지능 플랫폼 적용 및 확산을 

위해 가치기반수용모형과 혁신저항모형을 결합하여 플랫폼

의 지각된 가치 인식과 플랫폼 도입에 따른 저항을 완화시키

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였고 인공지능 플랫폼 수용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용성, 지식풍부성, 복잡성, 인

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용성, 지식풍부성,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시험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지원환경이 

플랫폼 도입에 따른 저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업무적 유용성과 풍부한 지식 검색 

및 숨겨진 패턴 제공은 신약후보물질 탐색 과정을 효과적, 효

율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지닌 복잡

성과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은 인공지능 플랫폼에 대한 기대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성을 제외한 지각된 편익과 희생요인은 플랫폼 도입으

로 인한 변화에 대한 저항(불안감, 거부감)에 대해서는 지각

된 가치와는 반대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인공지능 

플랫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사용 환경을 시험하고 익숙

해질 수 있는 시험가능성과 조직 내·외부의 전문가로부터 기

술적 지원을 받는 지원 체계가 혁신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기존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지각된 가치에 관

한 연구가 일반 개인 사용자 중심의 이용 동기 및 수용 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신약 연구와 같

이 기업의 조직적 직무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신약 연구와 같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인공지

능 플랫폼을 적용할 경우 가치 지각에 있어서 인공지능과 빅

데이터의 기술 특성에 따른 편익과 희생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측정항목을 개발함으로써 의

료·제약 등 전문 직무에서의 사용자 행동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셋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개발하는 기

업들에게 고객의 가치 인식과 저항에 대한 변화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 연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정성 및 효과성 증명

Path
Bootstrap 95% CI

Supported
Estimates S.E. Lower Upper

PU → VAL → ADP  0.211*** 0.040  0.139  0.298 Yes

PU → RES → ADP  0.211*** 0.040  0.139  0.298 Yes

RCH → VAL → ADP  0.115*** 0.031  0.058  0.180 Yes

RCH → RES → ADP  0.115*** 0.031  0.058  0.180 Yes

CMP → VAL → ADP -0.090** 0.032 -0.154 -0.028 Yes

OPC → VAL → ADP -0.134*** 0.026 -0.182 -0.082 Yes

OPC → RES → ADP -0.134*** 0.026 -0.182 -0.082 Yes

TRI → RES → ADP  0.051*** 0.021  0.017  0.100 Yes

INF → RES → ADP  0.049* 0.027  0.008  0.113 Yes

VAL → RES → ADP  0.049* 0.025  0.005  0.106 Yes

*p<0.05 ; **p<0.01 ; ***p<0.001

Table 6.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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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하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결

과와 함께 이해 가능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기술의 유용

성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약 연구원들의 인공지

능 기술적 이해도가 높지 않으므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 용

이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조직 내부 및 외부의 기술 지원 체

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

자의 60%가 사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신약 연

구 분야에 인공지능 플랫폼 적용은 아직 시장 초기 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플랫폼 사용 전과 후 플

랫폼에 대한 가치 인식과 저항의 변화에 대해 비교 연구하여 

사용자가 인공지능 기술 수용 및 확산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

요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플랫폼이 제공하는 편익과 희생

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기존 업무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였다. 신약 연구 분야와 유사한 카테고

리 연구의 유사성 비교 분석으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

는 추가적인 특성을 도출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업무 혁신 영향도를 분석하는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료·제약 등 전문 직무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적용이 초창기이므로 지속적으로 사용 및 만족도

를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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